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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스 영어회화 시리즈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수칙 가운데 ‘손 자주 씻

기’가 있다. 외출 후 손을 씻지 않은 자녀들에게 손

을 씻으라고 말하고 싶다. 영어로는 어떻게 해야 할

까? 이럴 땐 “Wash your hands.”라고 말하면 된다. 

비슷한 유형의 문장을 더 소개한다.

한 문장을 20번씩 반복해 읽으면 모르는 사이에 

영어 실력이 쑥쑥 늘어날 것이다.

 결과를 보장하는 루이스 영어교실 제공

문의전화: (213) 284-4725 (CD, 교재)

      905 S. Euclid St.#208, Fullerton, CA 92832

1. 너의 등을 돌려라. 

Turn your back.

2. 네 차의 먼지를 털어라. 

Dust your car.

3. 가서 돈 좀 꿔 와라. 

Go borrow some money.

4. 가서 이와 같은 것을 더 사 와라. 

Go buy more of this.

5. 이 번호로 전화해라. 

Call this number. / Dial this number.

6. 저 좀 기다려 주세요. 

Wait for me.

7. 와서 내 옆에 누워라. 

Come lay down next to me.

8. 손을 씻어라. 

Wash your hands.

9. 손을 말려라. 

Dry your hands.

10. 재킷을 입어라. 

Wear the jacket. = Put on the jacket.

윔블던 테니스대회 취소 … 1945년 이후 처음 

세계 4대 테니스 메이저대회 중 하나인 윔블던 대

회가 코로나19 여파로 결국 최소 됐다.

윔블던 테니스대회를 주최하는 올잉글랜드 테니스

클럽(AELTC)은 지난 1일 긴급회의가 끝난 뒤 이같

이 밝혔다.

AELTC는 성명에서“2020년 대회를 코로나19로 

인한 공중 보건 우려로 취소하기로 결정했다.”며“

제134회 대회는 2021년 6월28일부터 7월11일까지 

열린다.”고 전했다.

올해 대회는 오는 6월29일부터 7월12일까지 런던 

윔블던의 올잉글랜드 테니스 클럽에서 열릴 예정이

었다. 

주최 측은 그동안 다른 스포츠 대회 중단 및 연기, 

도쿄올림픽 연기에도 불구하고 취소 결정을 미뤄왔

다. 메이저 대회 중 유일하게 잔디코트에서 열리는 

윔블던의 경우 여름철 외에는 개최가 어렵다는 점이 

취소 결정을 미뤄온 요인이 됐다. 주요 경기가 열리는 

센터 코트와 넘버원 코트의 경우 지붕이 있지만 다

른 코트의 경우 지붕 자체가 없다. 늦여름이나 가을

에는 햇빛이 부족, 오후 늦은 시간에는 잔디 표면에 

이슬 등이 맺히기 때문에 메이저 대회 수준의 코트 

상태를 갖추기 어렵다.

윔블던이 취소된 것은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으로 

대회가 열리지 않은 이후 처음이다. 1877년 창설된 

윔블던 테니스대회는 세계 1, 2차 대전의 영향으로 

1915년부터 1918년, 1940년부터 1945년까지 두 차

례 기간에 열리지 않은 바 있다.

올 메이저대회 중 1월 호주 오픈은 정상 개최됐지

만, 5월로 예정됐던 프랑스 오픈은 9월20-10월4일

로 대회가 연기됐다. US오픈은 오는 8월24일 개막할 

예정이다. 하지만 US오픈과 프랑스오픈도 취소될 가

능성이 큰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우즈-미켈슨 맞대결 다시 열릴까

코로나19 사태로 미

국프로골프투어(PGA 

TOUR)가 모두 중단된 가

운데 타이거 우즈(왼쪽)와 

필 미켈슨(오른쪽)의 세기

의 1대1 맞대결이 2년 만

에 다시 추진되고 있어 관

심을 모으고 있다.

우즈와 미켈슨은 지난 2018년 11월 세계 골프 팬들

의 관심 속에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의 섀도 크리크 

골프 코스에서 1대1 매치플레이 대결을 펼쳤고, 당시 

미켈슨이 연장 4번홀까지 가는 접전 끝에 상금 900

만 달러를 움켜쥐었다. 당초 이들의 대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해마다 열리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지

난해에는 열리지 못했고, 올해도 성사가 불투명했다. 

이러한 가운데 미켈슨은 지난 30일 재대결이 구체

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공개했다. 미켈슨은 우즈와 

맞대결 이벤트를 치를 의향이 있냐는 한 트위터 유

저의 질문에“지금 추진 중”이라고 짤막한 답을 남

겼다. 이에 다른 팬이“변죽을 울리는 것 아니냐?”고 

묻자“아니다. 진짜”라고 또 답했다.

한편 올해 우즈와 미켈

슨 간의 매치플레이 대결

이 미국프로풋볼(NFL) 

스타를 포함한 2대2 매치

로 진행될 지 여부도 관심

을 모으고 있다. NBC방

송은 이날“유명 작가 로

버트 러스틱이 우즈, 미컬

슨과 함께 톰 브래디와 페

이턴 매닝까지 합류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고 

전했다. 

브래디와 매닝은 NFL에서 가장 유명한 쿼터백으

로 두 선수의 골프 기량은 특히 평범한 아마추어골

퍼 수준을 넘어선다. 시청률을 끌어올리기 딱 좋은 

조합이라는 이야기이다. 

우즈와 미켈슨의 대결은 코로나19 탓에 스포츠 경

기 중계가 대부분 중단된 방송계에는 호재로 알려졌

다. 100명 안팎의 선수가 출전하고 수많은 갤러리가 

모이는 투어 대회가 아니라 단 2명이 갤러리 없이 치

러질 수 있기 때문이다. 2년 전 대결 때도 둘은 관객

은 입장시키지 않았고, 돈을 내야 볼 수 있는 유료 채

널에서 중계방송했다.


